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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한 줄에서 같은 단어를 불가피하게

써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쓰지 않도록 노력하자.

정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유사한 단어를 쓰자.

[ 28 ]한 문장, 또는 한 줄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자

3) 몇 차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초의 내용들은 거의 모
두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다.

3) 몇 차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초의 내용들은 거의 모
두 바뀌었다.



[ 29 ]일기가 아니어도 좋다
‘1일1문’의 원칙을 갖자

글쓰기 선배들은 일기를 강조한다. 일기가 글 잘 쓰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하루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기억해 묘사하는 것도 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곯아떨어진 사람을 보
았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몇 줄로 묘사해 보자.
얼굴 생김새, 차림, 잠든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노력하고 치열하게

훈련하면 성과가 있는 분야가 글쓰기이다.



주어가 꼭 들어가는 영어식 구문이나

이중부정 자주 등장하는 일본식 구문의

흔적은 가능하면 최소화하자.

[ 30 ]영문법 세대,
영어식 구문에서 탈출하자

세종대왕은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위인 중의 한 분이다.

세종대왕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수식어가 길게 늘어지면 좋지 않다.

어떤 것은 관형어로 놓아 두고,

어떤 것은 서술어로 전환시켜야 한다.

[ 31 ]화장을 짙게 하지 말자
수식은 짧은 게 좋다

한번 회의를 하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 걸리는 콘텐츠 생
산 및 문안 작성 회의가 계속되었다.

회의가 계속 되었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걸리는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문안을 작성했다.

콘텐츠 생산 및 문안 작성 회의는 한번 열리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
시간 정도 걸렸다. 이런 회의가 계속되었다.



짧은 호흡의 문장이 연속되는 글과,

긴 호흡의 문장이 섞인 글은 분위기가 다르다.

결국 글의 내용에 따라 조절을 하는 게 좋다.

[ 32 ]긴 문장,
글의 성격에 따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자에게 긴장감을 주어야 하는 글은 단문으로 가는 게 좋다.
상대적으로 차분함과 진지함을 유지해야 한다면
호흡이 긴 문장을 적절하게 섞는다.
긴장감을 주어야 할 문장이 과도하게 늘어지면
독자는 읽다가 맥이 빠질 것이다.
반대로 차분해야 할 글을 짧은 호흡으로만 이어가도 문제다.



초고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도와준다.

초고가 없으면 완성본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다.

[ 33 ]초고와 완성본은
완전히 다른 작품일 수도 있다

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처음의 초고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탄생한다.
자신이 작성한 최초의 글이 없어진다 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일은 아니다.
그 글은 그 글대로 나름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